
---- •  ICT� Standard� Weekly�제1270 • --------------------------------------------------------------- 1

6G·AI·양자� 시대,� 국제� 표준화� 패권� 경쟁의� 향방

허창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미래정책단 동향분석팀 수석

1. 머리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는 21세기 경제·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

고 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6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양자통신 등 신기술이 

빠르게 융합되면서 글로벌 ICT 산업 혁신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표준(Standard)

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표준은 단순한 기술 규격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기술 확산을 가

능하게 하고 시장 질서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수단으

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AI 신뢰성·투명성, 데이터 상호운용성, 네트워크·서비스 보안성과 안전성 같은 이슈들은 기술

이 실제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과 함께, 이

를 어떻게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기준으로 정립할 것인가가 점차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

다. 예를 들어, AI 편향성 문제, 의료 데이터 활용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

증 문제 등은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곧 국제 표준화 논의

의 주요 의제로 반영되고 있다.

글로벌 ICT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것은 곧 시장 주도권을 선

점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자국 기술 역량을 국제 표준화기구의 논의 과정과 긴밀히 연계시키며 자국 중심 표준을 확산하

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민간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확산시키는 

방식에 강점을 보이며, EU는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와 같은 윤리·규제 중심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산업 생태계와 긴밀히 연결된 국가 주도형 표준 전략을 통해 국제기

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차세대 통신, 반도체, 로봇 등에서 특화된 표준 전략을 

추진하는 중이다.

ICT 표준화는 단순히 기술 연구의 부속 활동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다. 기술이 곧 시장으로 직결되는 시대, 표준 선점 여부가 향후 수십 년간 국가의 산업 구조와 경

제적 지위를 결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ICT 표준화는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

해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기술 개발과 동시에 국제표준을 선점하려는 노력

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

해, ICT 표준화 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Ⅰ� 기술표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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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2025년 주요 ICT 표준화 동향

분야 표준화기구 동향 주요 기업 동향

6G

•국제기구, 2030년 6G 상용화 목표 설정

•유럽 6G 연구개발 투자 지속

•미국 정부 6G 연구 착수

•삼성 ‘AI 네이티브 지속 가능 통신’ 백서

•퀄컴, 2025년 하반기 6G 무선 기술 설계

•통신사 연합, 5G에서 6G로 점진적 발전

와이파이

•국제표준기구, 와이파이 7 표준 최종 승인

•차기 와이파이 8 개발 개시

•6GHz 대역 활용 범위 확대

•인텔·퀄컴, 차세대 와이파이 7 칩셋 출시

•스마트폰·PC 제조사, 신제품 탑재 시작

•기기 간 호환성 인증 절차 추진

반도체

•AI·HPC용 고대역폭 메모리 표준 제정

•차세대 메모리 표준 초안 완료

•칩 연결 기술 표준 발전

•삼성·SK하이닉스, AI용 고성능 메모리 개발

•인텔, 오픈소스 칩 설계 표준 투자

•반도체 제조 표준화 논의 확산

양자 기술

•양자컴퓨터 대응 보안 표준 논의

•양자통신 보안 기술 가이드라인

•양자 컴퓨팅 용어·성능 표준 시작

•IBM·구글, 양자컴퓨터 성능 측정 기준 제안

•도시바 등, 양자통신 보안 표준 참여

•마이크로소프트, 양자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

AI

•국제기구, AI 시스템 관리 표준 논의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주도

•AI 모델 호환성 표준 확산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AI 안전 표준 참여

•엔비디아, AI 맞춤형 하드웨어 표준 제안

•통신사들, 네트워크 AI 표준화 참여

2. 기술표준 경쟁 작동 원리 ‘SEP·SSO’

SEP(표준필수특허, Standard Essential Patent)는 특정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때,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SEP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표준이 시장에

서 확산될수록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곧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진다. 대표

적인 사례가 이동통신 분야에서 벌어지는 퀄컴(Qualcomm), 노키아(Nokia), 에릭슨(Ericsson) 등 

세계적 기업들의 SEP 경쟁이다. 3G, 4G, 5G 표준에서 이들 기업은 대규모 특허 포트폴리오를 무

기로 막대한 로열티를 확보했으며, 이는 R&D 재투자로 이어져 기술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SSO(국제 표준화기구,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는 기술표준을 논의·제정하는 플랫폼으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SO(국제 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전기전자공학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등이 대표적이다. SSO는 기술기업·학계·정부가 모여 합의된 

규격을 마련하는 플랫폼이며, 주도 기업이나 국가는 표준의 방향성을 사실상 설계할 수 있다. 예

컨대, 3GPP에서 5G NR(New Radio) 표준을 논의할 때, 삼성전자·화웨이(Huawei)·퀄컴 등 주요 기

업들이 기술 기여와 특허 제출을 통해 핵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표준 경쟁은 SEP와 SSO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한다. 기업들은 SEP를 확보하고 SSO에 기술 기

여를 통해, 채택 가능성을 높인다. 반대로 SSO는 특정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SEP 보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되, FRAND(공정·합리·비차별,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규율한다. 그러나 SEP의 과도한 로열티 요구나 특허 분쟁은 시장 진입장

벽을 높여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SEP 확보와 SSO 참여는 ‘글로벌 ICT 패권 경쟁

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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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기술표준을 통한 시장 지배 구조

① 기술 개발 → ② 표준 제안(SSO) → ③ SEP 선언 → ④ 시장 지배력 확보

분야 주요 SSO 및 기관 확보 중심

통신 3GPP, ITU, ETSI
기업 - SEP

Wi-Fi IEEE 802.11, Wi-Fi Alliance

반도체 JEDC, SEMI, ISO/IEC 기업 -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AI ISO/IEC JTC 1 SC 42, IEEE, NIST, OECD 국가 – SSO

(차세대 분야로 명확한 SSO 존재하지 않음)양자 ITU-T SG13, ETSI QIS, NIST

3. ICT 표준 경쟁의 구도 변화

최근의 표준 경쟁은 세 가지 특징적 변화를 보인다.

첫째, 기존 5G, 와이파이(Wi-Fi), 반도체와 같은 성숙기술 중심 경쟁에서 6G, AI, 양자 등 차세대 

기술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둘째, SEP를 둘러싼 규범 경쟁이 본격화되며, 미국과 영국은 EU를 배제한 독자적 협력체계를 구

축하고, EU는 규제 강화를 시도했다가 철회하는 등 특허 거버넌스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셋째, 과거에는 개별 기업이 특허를 무기로 경쟁했다면, 이제는 지역별 블록 단위 특허 풀 전략으

로 집단적 대응체계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구도 변화는 단순히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표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SSO 내 의장단·작업반을 누가 주도하느냐, 표준 규칙을 설계하는 권한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4. 기존 기술표준 경쟁

4.1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표준화 과정은 대표적인 기업 주도형 경쟁 구도로 평가된다. 화웨이, 퀄컴, 에릭슨은 

삼극체제를 형성하며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했다.

화웨이는 Polar Code 채널 부호화 기술을 제어 채널 표준으로 채택함으로써 중국 최초의 핵심 

국제 기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제재 이후, 화웨이는 보유한 SEP를 협상 카드로 활

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퀄컴은 OFDM, mmWave와 같은 핵심 특허를 앞세워 5G 모뎀칩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 특허 라이선스를 통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면서, ‘보이

지 않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에릭슨은 유럽 통신사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안 기술의 높은 승인율을 확보했고, NSA 모드·DSS

와 같이 실용성이 높은 기술을 표준화하는 전략을 펼쳐 화웨이의 독주를 견제했다.

4.2 와이파이

와이파이 6 표준(IEEE 802.11ax)에서도 글로벌 ICT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됐다. 퀄컴, 화웨

이, 인텔(Intel) 중심으로 기술 제안을 제출하며 3사가 전체 기여의 3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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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OFDMA 특허를 바탕으로 물리 계층 혁신을 주도했지만, 동시에 부정적 LOA(Letter of 

Assurance)를 제출하며 특허를 무기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사 기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퀄컴은 MAC 계층에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다중 사용자 성능 최적화 기술을 표준

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다만 특허 풀에는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 수익화 전략을 고수하며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했다.

인텔은 상대적으로 개별 특허 경쟁력은 약했지만, PC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와이파이 6의 보급

을 촉진하며 생태계 확산의 촉매 역할을 했다.

4.3 반도체

반도체 분야는 전통적인 SEP 중심 경쟁과는 달리,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사실상의 표준’이 주

요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

삼성전자는 HBM4 메모리와 GAA 3나노 공정을 선점하며 차세대 표준 주도권 확보를 시도했으

나, 생산 수율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특화 역량을 바탕으로 TSMC와 전략적 연합을 형성해 HBM4 표준 경쟁력

을 확보했다.

TSMC는 압도적인 파운드리 점유율을 무기로 사실상 업계 표준 제정자로 평가된다. UCIe 

(Universal Chiplet Interconnect Express)와 같은 개방형 표준에도 자사 기술을 적극 반영해 생태

계 전반을 통제하면서 고객 종속 구조를 강화했다. 이는 반도체 표준 경쟁이 단순한 기술 성능이 

아니라, 누가 생태계의 설계 규칙을 장악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준다.

< 표 3 > 기존 기술표준 기업별 상세 현황

분야 기업명 내용

5G

화웨이: Polar Code 채널 부호화 • 화웨이의 물량 공세에도 불구, 에릭슨이 더 높은 

승인율을 기록해 양 vs 질 경쟁 구도 형성

• 퀄컴은 특허 수량 2위지만 가치 평가 1위로 핵

심 특허 집중 전략의 효과성 입증

퀄컴: OFDM 핵심 특허 및 mmWave

에릭슨: NSA 모드, DSS 실용 기술

와이파이

화웨이: OFDMA 물리 계층 혁신 • 화웨이가 IEEE 정책 변화 거부하며 부정적 LOA 

제출로 특허 무기화 전략 구사

• 퀄컴은 최다 기여(460건)에도 특허 풀 불참으로 

개별 수익화

퀄컴: MAC 계층 프로토콜 제어

인텔: TWT 전력 효율 및 생태계 구축

반도체

TSMC: 파운드리 생태계 및 설계 규칙  • TSMC는 UCle 개방형 표준 과정에서 핵심 기술 

반영 비중이 높아 생태계에 큰 영향력 발휘

• 삼성은 GAA 3나노 선제 도입했으나 TSMC와 수

율 격차로 인해 독주 견제에 한계

• 하이닉스는 TSMC 연합으로 HBM 헤게모니 확보

삼성전자: 메모리 + 파운드리 통합

SK하이닉스: HBM 메모리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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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세대 기술표준 경쟁

5.1 6G 이동통신: 주파수·특허·국제연합의 삼중 경쟁

6G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핵심 표준이 되고 있다. 5G에서와 마찬가

지로 SEP 확보가 필수적이며, 화웨이·퀄컴·에릭슨 등 주요 기업들이 이미 수만 건의 6G 관련 특

허를 출원해 기술 영토를 확장하는 중이다. SEP는 향후 로열티 수익 뿐 아니라 기지국, 단말기, 

위성통신 등 생태계 전반에서 시장 지배력을 보장하기 때문에, 각국은 ‘특허-표준-시장’ 삼각 연

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SSO 차원에선 3GPP와 ITU(IMT-2030 Group)가 중심이 된다.

중국은 IMT-2030을 통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특허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은 Next G Alliance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은 Hexa-X 프로젝트를 통해 ‘단일 글로벌 6G 표준’을 

지향한다. 즉, 6G 표준 경쟁은 기술력 우위를 넘어, ‘룰 메이킹(Rule Making)’ 주도권을 두고 벌어

지는 쟁탈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5.2 AI: 윤리·투명성 프레임워크 vs 혁신 자율성

AI 분야에서의 표준 경쟁은 SEP 중심 특허 전쟁보다는 정책·윤리 프레임워크 표준화에 무게가 실

린다. 이는 AI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 기술이기에, 알고리즘 자체보다 데이터 접근과 활용 

기준, 안전·윤리적 운영 가이드라인이 그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NIST(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AI 

RMF(위험관리 프레임워크, Risk Management Framework)를 통해 민간 기업의 자율 규범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려 하고 있으며, 구글(Google)·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IBM 등은 ‘윤리와 혁신의 

균형’을 강조한다.

반면 EU는 AI Act를 통해 위험 기반 규제를 법제화하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려 한다. 

중국은 ‘China Standards 2035’ 전략 하에 ITU·ISO·IEC SC 42 등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며 개발도상

국에 자국 표준을 전파한다.

즉, AI 표준 경쟁은 SEP보다는 SSO를 통한 윤리·안전 규범 제정 권한을 누가 쥐느냐가 핵심이다. 

이는 향후 AI 산업의 글로벌 신뢰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5.3 양자암호

양자암호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뚜렷하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수학적 알

고리즘 기반의 PQC(양자내성암호, Post Quantum Cryptography)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보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NIST가 Kyber, Dilithium 등의 알고리즘을 선정해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QKD(양자 암호키 분배, Quantum Key Distributor) 기술을 기반으로 전용 광통

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물리적 보안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

유럽은 PQC와 QKD를 병행하는 균형 전략을 택하고 있어, 향후 양자암호 표준화는 단일화되기보

다 다극적 구도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쟁은 ICT 보안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예

고하며, 표준화 과정에서의 국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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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ICT 표준 경쟁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 다툼에서 벗어나, 국제 표준화기구 내 의사결정 구조를 주

도하는 권한을 누가 확보하느냐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화웨이가 압도적 수의 기술 기여에도 불

구하고 에릭슨보다 낮은 승인율을 기록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즉, 기술의 양과 질이 아니라 표

준화기구 내 영향력이 성패를 가른다는 점이다.

또한 특허 경쟁은 개별 기업의 소송전을 넘어, 유럽 특허 풀·중국 특허 동맹 등 지역 블록 단위 

경쟁으로 격상되고 있다. 글로벌 특허 거버넌스는 단일체계에서 복수체계로 분화될 가능성이 크

며, 이는 곧 글로벌 기술 경쟁이 블록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들 역시 개별 경쟁을 넘어 

블록 단위 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CT 표준화는 기술혁신을 둘러싼 새로운 전장이며,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다. 한국은 일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으나, 차세대 핵심기술에선 여전히 

도전과제가 많다. 앞으로는 기술 개발과 동시에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전략이 병행돼야 하며,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중재자·조정자·규칙 설계자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블록화된 특허 풀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는, 한국도 동맹 전략과 다자 협력을 통해 기

술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ICT 표준화 전략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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